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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그루: 식물 해부학의 아버지느헤미야 그루: 식물 해부학의 아버지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와 같다.”(1)

식물 해부학의 선구자이자 최초의 영국인 식물학자인 느헤미야 그루(1641~1712)는 식물의 기하학

적 구조와 복잡성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밝히고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는 식물의 구조

와 형태(형태학)에 대한 매우 상세한 기술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2)

새로 발명된 복합 현미경을 활용하여,(3) 그루는 새로운 관찰 결과들을 여러 논문에 기록하였고,

정교한 목판화와 세밀한 그림들을 힘들게 제작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느헤미야는 1641년 영국 코번트리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비국교도(Nonconformist) 교회의

목사였다.(4) 그는 20세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학위를 마쳤다. 이후 유럽 대륙에서 의학을 공

부하였고, 30세에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아직 23세였을 때

인간 해부학과 비교해부학 연구에서 영감을 받아 식물 해부학도 탐구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식물과 동물은 모두 “처음에 동일한 손에서 나왔으며 따라서 동일한 지혜의 작품”이었기 때문

에,(1) 그는 동물의 구조를 연구하는 것만큼 식물의 구조를 연구하는 일도 가치 있다고 결론지었

다. 그는 30세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바로 그 해에, 주로 식물 해부학에 관한 논문을 쓴 공로로

왕립학회(Royal Society)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새로운 지식의 개척지

느헤미야 그루의 연구는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 곧 식물 조직의 3

차원적 미세 구조를 드러내었다. 느헤미야

가 연구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식물의 생명

활동과 작용 과정에 대한 이해가 거의 존

재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의 가장 중요한 저작인 『식물의

해부학(The Anatomy of Plants)』에서 그

루 박사는 82장의 삽화 도판을 수록하였

다.(5)(6) 그는 줄기와 뿌리 구조의 거의

모든 주요 차이점을 설명하였으며, 현미경 수준에서 관다발(vascular bundles)을 그린 가장 초기의

그림들을 제공하였다.(7)

그는 수술(雄蕊, stamen)이 식물의 수컷 생식기관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설명하였으며, 꽃가루에

대한 최초의 현미경적 기술로 알려진 내용을 제시하였다.(8) 이 삽화 도판들에 나타나는 균형과

대칭성은 그의 연구 목적을 보여 준다. 즉,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이러한 자연의 형태들이 창

조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그는 자연계의 기

하학적으로 조직된 질서정연함이 하나님의 신적 손길을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포괄적인 연구 외에도, 그는 손과 발 표면에 있는 융선(ridges), 홈(furrows), 그리고 땀구

멍(pores)을 최초로 기술한 인물이었으며, 1684년에 지문의 융선 무늬를 정확하게 그린 삽화를 출

판하였다. 또한 그는 광천수에서 황산마그네슘(엡솜염, Epsom salts)을 최초로 성공적으로 추출하

여 화학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의학적 치료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8)

느헤미야 그루는 1672년에 왕립학회의 식물 담당 큐레이터(Curator of Plants)로 임명되었다.



설계에 대한 더 깊은 탐구

생애 후반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학적 관심사를 더욱 깊이 탐구하였다. 그 결과 『코스몰로기아

사크라(Cosmologia Sacra), 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왕국인 우주에 관한 논고』(1701)를 출판하

게 되었다.(9) 이 저서에서 그루는 우주의 설계와 구조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를 드

러낸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10)

그루 박사는 1680년에 의사협회(College of Physicians)의 명예 회원(Honorary Fellow)으로 선출되

었다. 그는 1712년 3월 25일, 7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약 25년 후, 현

대 분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Carl Linnaeus는 그의 업적을 기려 나무속(屬)의 이름을 그레위아

(Grewia)라고 명명하였다.

40세 때 집필한 『식물의 해부학』에 나오는 다음 발췌문은 그루가 평생의 연구를 어떤 자세로 수

행했는지를 잘 요약해 준다:

피조물들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 조화와 질서, 진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탁월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은 하나님 안에 동일한 속성들이 존재함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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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하나님의 존재의 필연성에 대한 느헤미야 그루의 견해

“이제 건전한 이성을 사용해 보면, 이 지

고한 존재의 실재는 우리 자신의 존재만큼

이나 확실해진다. 왜냐하면 결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존재할 수 있

었다면, 무(無)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냈거

나, 혹은 어떤 것이 스스로를 만들어 냈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그것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결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존재할 수

없다면, 시작도 없고 따라서 원인도 없는 필연적 존재가 현재도 존재하며 과거에도 존재해 왔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존재의 필연성이 그 자신 안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어떤 원인을 가질 수

있겠는가? 만약 그가 자기 자신의 원인이라면, 그는 또한 자기 자신의 결과이거나 자기 자신의 창

조물이어야 할 텐데,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원인과 인과관계에 앞서 있으며 그

것들을 초월하는, 최초의 필연적이고 시작이 없는 존재가 있다. 곧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다.”(1)

1. Grew, N., Cosmologia Sacra, ref. 10 main text, updated to modern English.


